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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 3의 자리

지금 온 세계는 닉슨의 중공 방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

결과에 대한 여론은 기대와 회의로 분분하다. 그는 출발에 앞서 가진 

성명에서 그의 이번 방문의 목적은 20년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할 공 

동의 장소를 찾고, 커다란 대양과 같은 의견차를 좁힘으로써 미래에 

도 비록 사상적인 차이는 그대로 있겠지만 다른 사상을 갖고도 전쟁 

에서의 적이 되지 않고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 

다고 설명했다. 이 말의 내용은 그는 결국 궁극적인 통합 또는 합일 

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기 위해 북경을 방문한다는 것 

이다. 그는 성명의 말미에 단지 일주일 동안에 그 긴 적대관계를 해 

소하리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. 그런데 중 

공은 거의 동시에 대화를 모색한다고 하면서도 옛 동맹국(자유중 

국)의 희생 위에서 대화의 길을 찾을 수는 없다는 닉슨의 외교성명 

을 비난하는 글을 냈다. 진정한 만남이 되려면 너와 나의 이해관계를 

초월，흡수할 수 있을 만한，어떤 더 높은 혹은 더 깊은 차원에서 만 

나야 할 것이다. 이런 차원의 장소는 북경일 수도 없고，워싱턴일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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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없다. 정말 만날 장소는 인류의 참 평화이거나 혹은 휴머니티이거 

나, 하여간 둘에게 지상의 명령이 되는 어떤 장소이어야 할 것이다. 

그러나 지금 그런 자리는 무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.

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남북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. 정치적인 이 

름으로는 그 대결상태를 도저히 마주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적십자사 

의 정신을 빌려서 만나고 있다.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그 만나는 

바탕은 적십자 정신도 판문점도 아니고 민족이어야 한다.

외족과 서로 원수 된 관계에서도 이해 때문에 서로 만나는데，민족 

특히 갈라진 가족이 만나자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무도 없을 것이 

다. 결국 누가 시작했든지 간에, 민족적 혈육이라는 그 지상의 명령 

앞에 적어도 외적으로나마 굴복해야 할 처지에 있다. 그러나 벌써 19 

차의 모임과 반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정치적으로 얽힌 횡적 대립관 

계는 이 민족적인 지상의 명령을 그대로 가로막고 있다.

갈라진 민족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까? 그 만날 장소는 어디인 

가? 우리는 피의 힘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도 정치적인 대립 

을 제거하는 힘으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. 어떤 자리가 너의 기 

득권，나의 기득권을 뛰어넘어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인가? 분명히 우 

리는 다시 만나 서로 합해야만 살 수 있는데 , 이 현실적인 이해관계 

의 쇠사슬에서 풀려날 만큼 강한 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? 이기고 

만 본다면 별문제이지만 모든 관계，특히 ‘너와 나 ’의 인간관계를 잃 

지 않겠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면 시비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결코 

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. 만약 그렇게 한다면, 한 쪽이 지고 한 쪽이 

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복수가 따른다. 하여간 

직접적인 대립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제3의 자리를 찾아야만 한다.

이것은 개인 안의 갈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. 인간에게는 언 

제나 대립되는 두 면이 있어 고민하고 고통을 겪는다. 어느 한 쪽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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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누르면 그 억눌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복수하고 만다. 그 대립 

을 극복하는 길은 역시 제3의 자리여야 한다. 서구의 철학적인 사고 

에서는 이 제3의 통합의 자리를 이른바 ‘정신’이라고 했다. 하여간 

대립은 직접적인 대결로는 해소되지 않는다. 그것이 다시 통합되는 

길은 어느 의미에서는 헤겔이 말하는 이른바 ‘변증적인 제3의 지점’ 

에서만 가능하다. 정 (正 )과  반 (反 )이  맞설 때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

그것을 지양한 합 (合 》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. 종교란 바로 이 제3의 

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해야 할 것이다.

2. 갈릴래아

본문은 마르코복음에 나타난 부활설화의 전부이다. 맨 처음 기록 

된 것으로 알려진 이 복음서에는 예수가 부활하여 나타난 보도가 없 

다. 지금 있는 것은 후에 첨부된 것이다.

이 기록에 의하면 갈릴래아의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날 무덤을 찾 

아간다. 저들은 죽은 예수를 추억해 갔을 뿐이다. 그것은 한마디로 

패배와 절망의 방문이다. 그런데 그 무덤에는 죽은 예수도 없고，그 

렇다고 부활한 예수도 없다. 단지 다음과 같은 전갈만 있을 뿐이다.

그대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자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

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. 보라，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 

던 곳이다. 그대들은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에 예수께 

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것이니 거 

기서 그를 뵐 것이라고 전하라(마르 16, 6~7).


